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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인류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인 기후문제에 대한 원불교의 활동

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의적 기반에 관한 연구다.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은 2018년 195개국이 승인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에서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종교는 안타깝게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

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어떤 작은 힘이라도 나서

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불교, 참여불교, 대중불교로서의 원불교는 이웃종교들처럼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류 문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불교 또한 자발적 

조직을 통해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2010년 4대강 문

제에 심각함을 느낀 원불교인들이 결성한 원불교환경연대가 그 주체이다. 원불

교환경연대는 인간 안보를 위해 성주군 소성리에 불법으로 반입된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철폐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영광군에서도 탈핵순례를 통한 탈원전운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양 지역은 원불교의 핵심 성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5개교단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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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유교까지 포함한 6대종단 ‘종교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

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원불교 환경운동의 교의적 기반은 천지･부모･동포･법률의 사은(四恩) 가운데 

천지은(天地恩)이다. 2000년 서울에서 공식적인 교단 대표 환경단체로서 ‘원불

교 천지보은회’가 창립되기도 했다. 원불교의 신앙 대상인 법신불 일원상(法身

佛 一圓相)은 바로 이 사은에 의해 전개된다. 사은의 존재론은 불법의 연기(緣

起)사상에 근거해 있다. 이에 따라 천지의 도(道)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환경운동의 이념이다. 이러한 원불교 환경운

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존과 공생의 의식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과 소

비자본주의의 배격과 지구적 정의론의 확장이 필요하다. 원불교의 입장에서 자

신의 종교적 가치가 세계 보편의 가치와 소통되기 위해서라도 원불교환경운동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지구온난화, 원불교환경연대, 

천지은, 법신불, 사드철폐운동, 탈원전운동

Ⅰ. 시작하는 말

1990년 2월 14일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는 우주의 저편으로 사라지면서 마지막

으로 지구를 향해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망망한 대해와도 같은 우주 속 작은 점 

하나에 대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Carl Sagan, 1934-1996)은 창백한 푸른 점 (The 

Pale Blue Dot)이라고 명명했다. 그 사진에서 지구는 0.12화소에 불과하다. 그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거만함, 스스로의 중요성에 대한 과신,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우월

한 위치에 있다는 망상은 이 엷은 빛나는 점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리 행성은 우주의 어둠에 크게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 이 

광막한 우주공간 속에서 우리의 미천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데 외부에

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올 징조는 하나도 없다. 지구는 현재까지 생물을 품은 

유일한 천체로 알려져 있다. 우리 인류가 이주할 곳-적어도 가까운 장래에-이

라고는 없다, 방문은 가능하지만 아직 불가능하다. 좋건 나쁘건 현재로선 지

구만이 우리 삶의 터전인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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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가끔 인류의 한계에 대해 느낄 때, 유튜브를 찾아 이와 관련된 영상 속

에서 녹음된 이 말을 듣는다. 한없이 작아지는 지구의 모습은 인류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절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작은 점 하나에 수십 억의 인구가 북적대면서 

서로를 분열과 증오로 몰아넣는 이 기이한 현실이 바로 절망의 근원이다. 그리고 

기후환경의 변화는 지구가 실제로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점점 실감하고 있

다. 이대로라면 1-2세기 안에 인류는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맞닥뜨릴 가능성

이 높다. 퇴로 또한 없는 절망의 벽이다.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2)은 2018년 10월 48차 총회에서 195개국이 

승인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3)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약 1°C의 온난화를 일으켰으며, 현재의 속도는 과거와 현재의 배출량으로 인해 평

균 10년 단위로 섭씨 0.2℃씩 상승하고 있다. 2030-2052년 사이에 섭씨 1.5°C의 기

온 상승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생태계는 치명

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섭씨 1.5°C를 제한하는 방법은 탄소(CO2)는 물론이며, 비

탄소인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

불화황(SF6), 블랙카본, 냉각에러로졸 등을 줄여야한다. 탄소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줄여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뤄내야 한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기후 혼란의 공해물질들은 현대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이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부가물들이다. 한때는 경시했던 물질들이 핵심이 되

어 인류의 집인 지구에 결정적인 해를 끼치고, 마침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

다. 특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2012년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상승하여 세계 평균기온 상승의 2배를 넘어섰다. 

해수면 상승도 세계 평균 8cm보다 높은 22cm에 이르렀으며, 사계절의 변화가 24

절기에 맞지 않는 기형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1) 칼 세이건 저･현정준 역, 창백한 푸른 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1, p.27.
 2)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1988년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과 세계 기상 기구(WMO)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조직이다. 지구온실화의 과학적 평가,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영향과 대

응을 제시하고 있다.
 3)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위협 지속가능한 개발 및 노력에 대한 전 세계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화 이전 수준 또는 산업화 이전 온실가스 배출경로보다 1.5°C 높았을 때 지구온난화 영향

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세계 및 각국의 정책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료는 IPCC 홈페이지(https://www.ipcc.ch/srccl)
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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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IPCC총회에서 채택된 <IPCC 5차 평가보고서>

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인간으로 보았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많은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음모론이라고 보기도 했다. 그러나 

5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실제로 이상 기

후에 의한 피해의 빈도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

도 전 세계는 초강력의 태풍 혹은 일시적인 강풍, 장기간의 폭우와 한발, 강의 범

람과 해일, 한파나 대형 우박 등의 기상 이변이 매스미디어와 SNS를 통해 시시각

각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주범이 인간임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는 

불변의 사실임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인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보는 종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종교는 지구가 곤경에 처해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종교는 그 어떤 세계보다도 인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인간 그 자신과 인간을 둘러싼 국가나 기업과 같은 제도 

및 조직들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다. 명백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종교는 관망만 하고, 오히려 

자신들만이 살아남기를 기도(企圖)했을 뿐이다. 

말하자면,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당위론을 펼치기만 했을 뿐, 종교가 연합하여 

세계적 차원의 아젠다 제시 혹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 국가나 기업, 

나아가 국제연합(UN)을 넘어서 해결의 주도권을 갖기는커녕 긴급히 나선 IPCC와 

같은 보고서를 추인하고, 그나마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한정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을 뿐이다. 종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어떤 작은 힘이라도 나서서 힘을 합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원불교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원불교 기후･환경운동의 실제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박중빈(少太山 朴重彬, 1891-1943, 이하 소태산)에 의해 

창건된 교단이다. 소태산의 깨달음에 기반, 줄기차게 개혁불교, 현대불교, 참여불

교, 대중불교로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왔다. 원불교의 존재 이유는 

소태산의 언명대로 “불법을 주체로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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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는 포부에 따라 ‘개교의 동기’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물질의 노예상태에 있는 

인류를 어리석음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인간 각자의 불성(佛性)을 

개현시켜 곳곳이 부처의 세상임을 자각,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실질적인 불공(佛供)

을 추구하자는 것이 핵심이다.5) 

원불교가 기존의 전통불교와 다른 점이 바로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점에 있다. 출가중심주의를 타파하고 재가의 삶을 중심에 놓는 불법의 전환

을 통해 사회와 지구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던 것이다. 소태산이 교단

의 방향으로 삼은 ‘교화, 교육, 자선’6)은 이를 말한다. 인간이 처한 고통에 동참하

여 이 지구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불

교의 생명력은 여기에 있다. 애초에 개인의 업(業, karman)인 불공업(不共業)을 앞

세우기보다 함께 지은 공업(共業)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개개인들의 업이 모여 공업이 되지만, 인류가 함께 지은 보다 구조적이고 전체

적인 사회적 번뇌를 먼저 제거하기 위해 원불교가 탄생한 것이다. 

소태산은 인류 공동의 업을 먼저 청산해야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했

던 것이다. 따라서 지구공동체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물신주의를 배격하고, 

불법(佛法)으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개개인의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초기불교에서 제시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에 입각한 인간고(人間苦)가 이

미 점증적으로 집단화, 전체화의 길에 접어들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다. 그것이 106년이 된 원불교의 역사인 것이다. 다른 식으로 

언급한다면, 전통종교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현대불

교, 현대종교가 원불교라고 할 수 있다. 기성종교의 교조들은 현대문제와는 무관

했던 과거의 삶이었다. 그들은 오늘날 인류가 대면하는 문제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들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들이다. 종교는 이처럼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운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인류의 주체적 활동이다. 

 4) 원불교 정화사 편, 대종경(大宗經)제1서품 2장(圓佛敎 全書 내 수록), 익산: 원불교 출판사, 
1977.

 5) 원불교 정화사 편, 정전(正典)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圓佛敎 全書 내 수록), 익산: 
원불교 출판사, 1977.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

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 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樂園)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6) 앞의 대종경 제15부촉품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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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 연구 주제인 기후위기 시대에 원불교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은 무

엇인가. 기후･환경문제는 하루아침에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인류 또한 20세기 초부

터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21세기에 와서야 그 현실성과 긴박함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원불교 또한 이에 자발적 조직을 통해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시작했다. 그 실질적 주체가 바로 원불교환경연대7)이다. 본 단체는 2010년 

4대강 문제에 심각함을 느낀 재가･출가 교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결성되었

다. 본 단체 활동의 주력사업은 바로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기후･환경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정신개벽을 모토로 사

회적 변혁을 목표로 삼은 원불교의 개교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다름아

니다. 이에 이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음 장에서 그 활동의 동인인 교의적 의

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원불교환경연대는 최근 자신들의 사업평가8)에서 네 가지 활동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초록일상이다. SNS 소통(네이버밴드, 페북, 인스타그램), 초록나눔(소

식지), 홈페이지 운영이다. 둘째는 원불교는 초록이다. 천지보은법회, 초록교당/초

록단 지원,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지구살림 기후행동이다. 셋째는 원불교 탈핵운

동으로 한빛핵발전소 폐쇄운동, 생명평화탈핵순례, 한(韓)･후쿠시마 청소년교류, 

천지보은 탈핵순례이다. 넷째는 회원들과 함께로써 원초록포럼, ‘왁짜지껄 생태교

리 마당’. 숲･숨･쉼 명상, 선요가･회화･명상 등 청년들의 밥수다이다. 지난 2020년 

1년 동안의 사업성과를 총괄하여 제시한 것이다. 매우 다양하면서도 종교적 색채

가 잘 드러나는 활동이다. 

기후･환경운동의 결사체인 원불교환경연대는 현재는 지구환경, 특히 기후문제

에 집중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대 사업정도로 언급했지만, 

2017년에 원불교의 제2성지9)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반입된 사드 철

폐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도 불법적인 사드 배치는 권력을 사유

화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정권을 부여잡기 위해 외세인 군사대국 미국을 등에 

업고 단행한 것이다. 이를 현 문재인 정권이 인수하여 사드 부대의 잔여 발사대를 

 7) 홈페이지는 https://www.woneco.net/woneco. 
 8) 이하 관련 자료는 2021년 총회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9) 이곳은 원불교의 제2대 종법사인 정산 송규(鼎山 宋奎, 1900-1962) 종사와 그의 아우 주산 송

도성(主山 宋道性, 1907-1946) 종사의 고향이다. 송규는 일본식민지 강권통치로부터 해방 된 

후, 불법연구회에서 원불교로의 교명 전환, 교서 편찬, 교육체제 정비 등을 통해 원불교를 현

대종교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송도성은 해방 후 전제동포구호사업을 펼치다가 현장에서 순

교한 인물로 원불교 자선 및 복지 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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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했다. 원불교환경연대는 개인 안보, 생태평와 평화연대 차원에서 전국적 단위

의 사드철폐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다. 사드철폐는 2016년 말에

서 2017년 초까지 일어났던 촛불민중혁명이 거악 철폐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한 것

이다. 

성주와는 반대편인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는 원불교의 제1성지10)이다. 

이곳에서 직선 거리로 7km 이내에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성지를 중심으로 원

불교환경연대는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2년 원불교환경연대는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광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원

불교 대책위원회, 영광･고창 탈핵관련 단체가 연대하여 영광원자력발전소를 항의 

방문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규명과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탈핵운

동을 확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영광군청에서 한빛원전 앞까지 22Km를 걷는 탈

핵순례를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작하였다. 2021년 5월 초 441차에 이르렀다. 현

재는 영광군을 비롯한 탈핵운동단체들이 모두 인식하는 원불교의 대표적인 탈핵

활동이 되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세계적인 탈핵운동

의 여파로 활동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원불교는 교단 양대 성지에 지구촌의 가장 큰 이슈로 인류의 중

오와 갈등 구조를 청산하는 지구의 평화구축과 지구를 방사능으로부터 구해내는 

탈원전 운동을 숙명처럼 대하고 있다. 이는 현대종교의 사회적 참여 측면에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약 2-3세기 동안 지속된 과학과 자본주의의 

발달은 대규모의 전쟁을 후원하게 되었다. 대량살상이 동반되는 세계대전은 물론 

국지전에서도 과학과 자본의 논리가 동원되어 인간 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보다

는 증오심으로 적대화 시키고 있다. 나아가 고도의 과학적 지식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원전 건설을 부추김으로써 재앙으로 인한 인류 공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핵마피아들의 정치력에 의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언론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원전이 갖는 해악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한반도 태생인 원불교가 보편종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지구적 문제에 참여하여 자신의 종교 정신을 현실에서 단련시켜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불교환경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위기시대의 생명‧생태‧환
경 보전의 과제는 범 종교가 인류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원불

10) 소태산이 나서 자라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초기 교단의 공동체 운동을 통해 

정립된 원불교 창립 정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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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또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는 2020년 2월 무렵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

되어 정치･경제･문화･종교 등 사회적 모든 삶의 영역을 마비시키고 있다. 과학과 

자본의 직선적인 발전 논리가 주춤해지며, 인류는 자신이 딛고 있는 세계의 환경

에 더욱 깊이 주목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인식이 새로

워지고 있다. 코로나19도 또한 이상기후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

들이 진단하고 있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IPCC보고서는 이대로는 인류의 미래

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간을 비롯한 생물 종의 존속이 의심스러워지는 상

황에 점점 다가서는 중이다. 

원불교환경연대는 비영리단체로서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 순회 ‘천지보은법회’와 초록교당 확대, 지구온도 식혀

줄 청소년 기후학교, ‘원불교는 초록입니다’ 캠페인, 지구살림 소환행(소소하지만 환

경을 살리는 행동) 활동과 초록단 사업, 3덜 운동의 실천, 나무심기 등을 통해 기후 

문제를 대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대안을 실천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

기에 ‘RE100원불교’(Renewable Energy 100%)운동은 2030년까지 원불교 모든 교화

활동 영역에서 햇빛, 바람 등의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기후･환경문제는 원불교 내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원평화 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직과의 협력은 잘 

이뤄지나 교단과의 협력은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독교환경운동연

대･불교환경연대･원불교환경연대･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5개교

단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에 적극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 종교연합

활동의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0년 9월 17일에는 유교까지 포함한 6대종단 

‘종교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전국기후위기비상회의 등

에 참여해 종교환경 단체의 역할을 높여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Ⅲ. 기후･환경운동의 교의적 기반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원불교환경연대 활

동의 근본인 교의적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는 원불교 기후･환경운동의 지속성이나 

원불교가 지구문제에 대응하는 궁극적 의미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는 무

엇보다도 그러한 교의적 기반을 탐구함으로써 향후 원불교 기후･환경운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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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방향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원불교 기후･환경운동의 핵심 키워드는 ‘천지’라고 할 수 있다. 천지

보은 청년법회, 천지보은주간 선포, 천지보은 탈핵법회 등 여러 활동에는 반드시 

천지에 대한 보은을 강조하고 있다. 원불교환경운동 조직의 출발은 실제로는 ‘천

지보은회’가 선두에 있었다. 정산 송규의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2000년 4월 서울

에서 결성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공식적인 교단 대표 환경단체로서 ‘원불교 천

지보은회’가 창립되었다. 교단 핵심단체의 장들이 대거 망라된 조직이다. 당시 대

표는 이선종 교무였다. 그는 지리산 생명살리기 활동을 통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

었다. 이 조직은 연대를 통해 새만금살리기 삼보일배와 부안 핵폐기장건설 반대운

동, 영광 반핵운동 등을 이끌었다.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천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

불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원상은 선종(禪宗)의 5가7종 중 하나인 위앙종(潙仰宗)에서 깨달음의 상징

으로 사용했다. 이 외에도 많은 선종 조사들이 자신들의 깨달음을 일원상으로 표

현하기도 했다. 일원상의 본질은 법신불(法身佛)이며, 일원상은 법신불의 상징이

다. 법신불은 우주만유의 근원이며, 모든 중생들의 성품에 깃든 초월적이며 내재

적인 근원적 진리에 해당한다. 일원상의 내용은 곧 사은(四恩)이다.11) 사은은 천

지･부모･동포･법률의 은혜를 말한다. 원불교는 이처럼 법신불 일원상을 우주의 본

질로까지 확대하고, 존재론의 근거로 삼았다. 사은의 존재론은 불법의 연기(緣起)

사상에 근거해 있다. 

사은 중의 천지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논어에서는 왕손가(王

孫賈)가 “안방 귀신보다 부뚜막 귀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는 것이 무슨 뜻이

냐.”고 묻자 공자는 “아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다.”12)고 답한다. 귀신

들보다는 도리를 어기면 하늘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나아가 공자는 

“오십세가 되면 천명을 안다.”13)고 한다. 이처럼 공자는 하늘을 하나의 우주적 근

원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부여하는 주체로 보았다. 또한 장재

(張載, 횡거, 1020-1077)는 유명한 서명(西銘)에서 

11) 앞의 대종경 제2교의품 4장. 
12) 논어(論語) 팔일(八佾) 편, “王孫賈問曰 如其媚於奧 寧媚於竈 何爲也 子曰 不然 獲罪於天 無

所禱也.” 
13) 같은 경전 위정(爲政) 편, “五十而知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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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乾)은 아버지요, 땅(坤)은 어머니라 일컬으며, 나는 여기에 조그마한 

존재로 이와 뒤섞여 그 가운데에 있다. 그러므로 천지에 충마난 기(氣)는 나

의 몸이 되고, 천지의 주재는 나의 성(性)이 된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며, 물

(物)은 나와 함께 하는 자이다.”14)

라고 한다.  천지에 영구불변한 성(性)이 있으며, 나에게도 그 성이 품부되어 나의 

성품을 이룬다. 이 천성의 차이에 따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난

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지는 유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이는 

추후에 남송의 주자(朱子, 1130-1200)에 의해 만물의 근본 이치를 탐구하는 이학

(理學)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원불교의 법신불은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理)에 

해당한다. 모든 천지자연의 근본인 것이다. 나아가 대승불교에서 색신여래(色神如

來)의 근본인 법신여래(法身如來)를 의미한다.15) 물론 소태산은 이 양자를 하나로 

보았다. 법신은 모든 부처의 근본이자 일체 중생의 근원인 성품이다. 법신이 최고

의 진리로 확정된 대승불교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이 법신불 일원상으로부터 모

든 세계가 펼쳐진다. 그것이 바로 사은이다. 

사은은 이미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교의체계이기도 하다. 대승불전인 대승

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에서는 세간･출세간의 은혜를 사은(四恩)으로 

보고, 

“첫째는 부모의 은혜요, 둘째는 중생의 은혜요, 셋째는 나라의 왕의 은혜

요, 넷째는 3보(寶)의 은혜다. 이러한 네 가지 은혜는 일체의 중생들이 평등하

게 짊어진 것이다. 선남자여, 부모의 은혜라 함은 아버지에게는 자애한 은혜

가 있고 어머니에게는 자비한 은혜가 있는 것이니,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1

겁 동안 머무르면서 말한다하더라도 능히 다하지 못할 것이다.”16)

라고 한다. 불교의 사은은 감사와 보은의 대상이다. 원불교 또한 이러한 사은의 정

신을 계승한다. 나아가 원불교의 사은은 모든 존재, 즉 연기에 의한 상즉상입(相卽

14) 장재집(張載集) 서명(西銘) 편. 
15) 앞의 대종경 제2교의품 11장,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하고 석가모니불

을 본사로 하여 법신 여래(法身如來)와 색신 여래(色身如來)를 같이 숭배하노라.”
16) 大乘本生心地觀經卷2(T3, p.297), “一父母恩. 二眾生恩. 三國王恩. 四三寶恩. 如是四恩. 一切

眾生平等荷負. 善男子. 父母恩者. 父有慈恩. 母有悲恩. 母悲恩者. 若我住世於一劫中說不能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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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入)17)의 세계관 위에 있다. 존재의 방식이 곧 은(恩)이다. 주고받는 관계만이 아

니라 존재의 방식이자, 절대적 상호의존 및 절대적 관계 맺음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 자체의 존재성이 은(恩)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다. 천지는 은적 관계로

서 우주 만물과의 관계를 말한다. 부모은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닌 약자에 대한 배

려, 돌봄이 기반이 된 인간 존재의 관계를 말한다. 동포는 그러한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 동식물과의 생태적 관계, 즉 공생과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관계를 말한다. 

법률은은 사회의 모든 입법･행정･사법은 물론 성현들의 가르침까지 포괄하여 인

간의 사회적 관계론을 규정하는 것이다. 

천지에는 도(道)와 덕(德)이 있다. “우주의 대기(大機)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

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다. 이를 대도

(大道), 대덕(大德)이라고 한다. 그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 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길흉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無念)한 것”이다.18)

라고 한다. 이를 천지 팔도라고 한다. 천지보은은 일차적으로 풍운우로상설과 같

은 천지의 기능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의미한다. 천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것, 그리하여 인간과 천지가 생태적인 순환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다. 실제 인간은 천지를 부모와 같이 의지하고 있다. 일용할 양식은 모두 사계

절의 순환에 의한 천지의 힘으로 부여된 것이다. 나아가 천지의 성(性)을 인간의 

지혜, 문명의 전도(前途)에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고의 가치는 응용무념(應用無

念)의 도이다. 

응용무념은 천지가 사심(私心) 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은 인간과 만물

을 화육하면서도 요구하지 않는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자동적인 운행이다. 천지 

팔도를 포섭하는 것이 이 응용무념이며, 대승반야사상이 나타나 있는 금강경에
서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19)는 핵심 사상과 상통한다. 따라서 천지는 인

간의 삶의 육신과 정신 모든 측면에서 삶의 기반이 된다. 천지와 인간이 한 몸인 

것이다. 인간 삶의 환경에서는 지구가 바로 천지라고 할 수 있다. 지구 환경의 파

17) 이는 대승불교의 중요 경전인 화엄경(華嚴經)의 핵심 사상인 법계연기(法界緣起)에 해당한다. 
18) 정전(正典) 제2교의편, 천지은.
19) 金剛般若波羅蜜經卷1(T8, p.754), “應無所住而生其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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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기후 변동에 의한 생태계 무질서화는 인간이 지구, 즉 천지에 대한 배은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원불교 기후･환경운동은 곧 천지에 대한 은혜를 알고, 보은을 위한 실천행이라

고 할 수 있다. 천지인 지구에 대한 보은은 원불교인들의 기본적인 도덕이자 윤리

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종교적 신념인 동시에 신앙과 수행 행위인 것이

다. 지구에 대한 불공(佛供)을 통해 천지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곧 현대불교로서

의 원불교의 존재 이유이다. 지구의 기능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리하여 인간의 

삶이 지구와 공존하며, 지속성 및 영원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기후･환경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Ⅳ. 운동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2016년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20)(줄여서 원씨네라고 한다)의 초대 교무

인 김선명 교무21)는 원불교 사회운동의 지속성을 위한 과제로써 네 가지를 제시했

다. 첫째, 청렴과 투명에 바탕한 도덕성이다. 둘째는, 엘리트주의를 배격하며, 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연대성, 셋째, 환경과 인권, 평화(통일), 정의, 에

너지 개벽에 대한 지향점에 걸맞는 전문성, 넷째, 불법(佛法)의 시대화, 생활화, 대

중화를 내건 원불교의 사회참여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교법성이라고 한다.22) 현 시

점에서 매우 적절하고도 타당한 내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세기를 넘긴 원불

교의 교법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내구성을 검증받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종교가 선언만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대중으로부터 소

외되는 것이 역사이다. 김선명 교무는 이 점을 명확히 꿰뚫고 있다. 필자는 기후위

기시대 원불교 기후･환경문제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존과 공생의 의식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구촌 

목전의 위기와 총체적 지구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후문제에 대해 세계의 전

문가들은 인류의 공존과 연기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20) 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 원불교 환경연대, 둥근햇빛발

전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21) 원불교환경연대 고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년 5월 29일 정식 발족) 종교

대표로 위촉됨. (<한울안신문>, 2021년 4월 30일자)
22) 강해윤, ｢한국 사회변혁과 원불교 시민사회운동｣(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시민강좌, 원

광대학교, 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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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지구 생태 전체가 공동체라는 인식

을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철학자 신승환은 이 점에서 통합생태학을 주장한다. 그

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적 회심’을 인용하여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회

복하여 생명 전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23)고 한다. 생태공동체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주자, 왕양명 등 동양의 사상가들은 인간과 만물, 천지가 

일체임을 이미 설파하는 등 생태공동체는 동양에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러

한 인식을 지구 전체로 확대하여 동양사상에서 말하듯이 천지만물이 일체(一體)임

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야사상을 설파한 승조(僧肇, 374-414)는 “천지와 나는 

동근이며, 만물과 나는 하나”24)라고 말한다. 인간은 우주에서 분화되어 나온 존재

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과 이를 주재하는 영혼 또한 우주의 의식과 분리될 

수 없다. 만물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곧 모든 개체성을 존중하되 지구 전체가 

같은 진화의 방향으로 지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만이 지구를 독점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원불교 또한 동양사상을 계승하며, 지구 및 우주적 차원의 사유를 하

고 있다. 법신불 일원상은 불법에 기반, 삼교의 근본과 일치한다.25) 일원상이라는 

상징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

한 정산 송규 또한 동원도리(同源道理), 동기연계(同氣連契), 동척사업(同拓事業)

의 삼동윤리(三同倫理)26)를 제시했다. 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處處佛像 事事佛

供, 곳곳이 부처이니 일마다 불공하자는 의미)의 교의를 보다 지구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타자와 내가 공존하는 윤리이다. 모든 존재는 법신불의 세계에서는 무차

23) 신승환, ｢환경･생태 이론의 전개와 동향｣, 불교평론22-2호, 2020년 여름호, p.45.
24) 肇論卷1(T45, p.159), “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
25) 앞의 대종경 제2교의품 3장,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太極) 혹은 무극(無極)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신불이라 하였으

나, 원리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에 근원을 세운 바가 없

다면 그것은 곧 사도(邪道)니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으로 삼았으며,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히었느니라.”
26) 원불교 정화사 편, 정산종사법어 제13도운편(道運編) 35-37장(圓佛敎 全書 내 수록), 익산: 

원불교 출판사, 1977. 이를 “한울안 한이치에 한집안 한권속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라고 한다. 동원도리는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 동기연계는 모든 인종과 생령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 동척사업은 곧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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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평등한 존재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중중무진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나의 존

재가 그의 존재이며, 그의 존재가 나의 존재인 것이다. 원불교의 기후･환경운동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지구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생태 영성의 확산을 이뤄야 한다. 연기적인 절대은 속에 절대적 존재로

서 존재의 기쁨을 어떻게 확보하며, 공유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지구는 나의 

영성이 확장된 무아(無我), 대아(大我)의 세계임을 인식하고, 모든 존재는 곧 나의 

존재와 등가(等價)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 제71조에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 안데

스 원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영적 존재로 <어머니 대지>로 번역된다)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들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

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명기했다.27)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와 지구 환경 전체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지구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음을 위기에 처해 이

제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후･환경운동은 지구시민이 이러한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구학의 주창자이자 현대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

(Thomas Berry)는 

“만일 우리가 신성에 대한 내적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다

면, 그것은 모두 우리 주위의 다양한 존재로부터 받은 인상(印象) 때문이다. 

(중략) 그 멋진 친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만 우

리 인간은 수십억 년에 걸쳐 현재의 화려한 모습으로 진화해온 이 행성, 이 

거대한 공동체가 우리를 아낌없이 보살펴주었듯이 우리 후손도 보살피리라

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28)

고 한다. 이보다 더 명료한 언어로 원불교가 말하는 절대은이자 보은의 당연한 의

미를 설명할 수 있을까. 

둘째, 소비자본주의의 배격과 지구적 정의론의 확장이다. 원불교의 탄생은 자본

27) 박호진, ｢에콰도르 헌법을 통해 본 한국의 부동산 투기｣<오마이뉴스> 2021년 5월3일판, 재인용.
28) 토마스 베리 지음･맹영선 옮김, 지구의 꿈,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3,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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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

회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위험이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잠재적 위험

은 끝났으며, 이제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29)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경

험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때 많은 연구자들이 지구의 위기는 여전히 가공

의 생각, 예단하는 잘못이라고 비판했지만,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던 그 많은 미래학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자본주의는 싫지만 자본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인류는 자신의 멸

망을 더욱 재촉할 뿐이다. 특히 소비자본주의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기후･환경에 미치는 해악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에너지, 산업시설, 유통과

정, 소비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혁신하지 않으면 지구의 임계선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대안문명을 고민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된 경제학을 폐기하고, 지금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히 전 지구를 

윤택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의 분배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의 생리인 

과잉생산은 지금 이 순간 멈춰야 한다. 

원불교의 개교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자본에 대한 대응으

로 교단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물질이 개벽된다는 것은 문명 전반의 변화를 가르

킨다. 정신 개벽은 이에 대한 인간 의식의 전환을 말한다. 동학과 천도교의 다시개

벽, 증산교의 삼계개벽, 대종교의 개천개벽, 원불교의 정신개벽은 근대 문명에 대

한 한반도 선각자들의 정신적 처방이다. 과학과 기술문명의 한계를 직시하고, 정

신 우위의 문명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신의 귀환, 문화비평가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종교의 복귀, 울리히 벡의 자기만의 신은 자본주의에 대한 종교의 보

편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본주의의 지구화인 신자

유주의는 지구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 울리히 벡은 ‘우리에게 아직 신(神)은 존재

할 수 있는가.’30)라고 묻는다. 그는 

“기술혁신으로 기후재앙의 결과를 순화하고 또 지구적 정의라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적 정의란 정책을 결정할 때 

문화적 타자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에서 종

교행위자와 종교운동은 세계시민적 발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29) 울리히 벡･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2006, p.106. 
30) 울리히 벡의 저서 자기만의 신(홍찬숙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13)의 부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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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기후변화, 빈곤 등 종교적 타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지구적 위험에 직

면한 이때에 종교가 정의라는 ‘공통의’ 길로 다양한 신앙을 가진 민족들을 인

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세계공론장을 향해 

소리 높여 발언할 수 있지 않겠는가?”31)

라고 묻는다. 울리히 벡은 기후 변화가 약자에게는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시

하며, 종교가 범세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원불교 또한 정의를 주장하는 종교이다. 신앙과 수행의 핵심적 가치는 정의론이

다.32) 원불교의 기후･환경운동은 ‘원불교 정의론’에 입각하여 지구상의 모든 부조

리, 불합리, 불의에 대항하여 원만구족한 인간의 삶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광의

의 환경운동으로써 전쟁, 차별, 양극화, 권력의 독점, 노동문제 등 다양한 비문명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의 정신으로 

대항해 나아가야 한다. 이는 기후･환경 문제와 연동되는 비진리적 요소를 지구로

부터 추방하는 일이다. 저항적 환경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Ⅴ. 맺는 말

IPCC의 4차 및 5차의 연이은 보고서에서는 “기후 온난화가 분명하다”고 언명한

다. 5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0세기 중반에 상승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인간활동이며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의 사용이라고 한다. 해빙 속

도는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90cm, 몇 백 년 안에는 300cm 이상 해안 수면이 올

라갈 것으로 본다. 기상 이변 또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낙관론자들

은 여전히 지구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기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전에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러한 과학 기술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히려 우리는 오래된 미래로부터 점증하는 지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980년에 라다크 프로젝트를 발족시켜 온 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

지(Helena Norberg Hodge)는 라닥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라다크 사

31) 같은 책, p.266.
32) 자기를 규제하는 계문과는 달리 정전 제3 수행편(修行編)제12장 솔성요론(率性要論)에서는 

“13.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

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여 정의에 대한 종교적 실천적 신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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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이웃과의 긴밀한 연결과 관계로 형성되고 상호연관을 

강조하는 불교신앙에 의해 강화된다. 사람들은 그들을 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족, 토지, 이웃, 마을의 연대 속에서 도움과 지지를 얻는다.”33)고 한다. 그는 라닥

의 모습은 바로 종교적인 세계관 위에 연기적으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음을 실제

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각성은 타인들과 자연과 연결되

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계를 보고, 우리 자신도 그 일

부인 거대한 생명의 상호의존적인 망을 더 의식적으로 경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상과 상호의존의 가르침, 즉 현명하고, 자비로우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타자들과 상호작용하기를 권장하는 원칙들을 ‘경험’한다.”34)

고 말한다. 인류는 이러한 상호의존의 세계관을 더욱 강하게 느끼면서도 이를 지

구 문제의 타개책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연기적 관계는 부정적이든 긍정

적이든 인류의 공업(共業)의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제 이를 어떻게 지혜로써 활용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

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을 내놓았다.35) 

신뢰있는 IPCC의 보고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계 또한 최근 공동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에

도 힘을 보태고 있다. 각 종교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

로 본다. 모든 영역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미래는 

없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지구내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원불교 또한 “없어서는 살 수 없는”36) 절대은의 사상

33)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양희승 옮김, 오래된 미래. 서울: 중앙books, 2007, p.329.
34)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빈곤과 불교적 생활방식-세계화 경제에 맞선 불교적 대응｣, 지식기

반사회와 불교생태학, 서울: 아카넷, 2006, p.548.
35) 구체적 안에는 석탄발전 축소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의 혁신, 친환경차 보

급 확대,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또한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개편 등을 통해 국민 전체가 함께 잠을 짊어져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2025년까지 국비 160조 원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사업과 그린 

뉴딜 사업의 두 축을 삼는다고 한다. 
36) 사은의 교의는 모든 존재의 절대적 연결망,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인드라망과 같은 법계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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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의 보편 가치와 소통되고, 함께 하는 기반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

고 있다. 원불교환경운동의 전망이 밝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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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s of　Won Buddhism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 Focusing on the viewpoint of life, Ecology, Environment, and Preservation -

Won, Yong Sang
(Assistant Profesor, Wonkwang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activities of Won Buddhism about climate issues, the 
serious crisis, and the dogmatic foundation which supported these.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arns the dangers of global warming in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approved by 195 countries in 2018. Unfortunately, this 
crisis historically or practically proved that religions cannot be a main agent of solving 
the problem. Nevertheless, we cannot help bringing even small powers together in 
this situation. 

Won Buddhism as modern, engaged, and popular Buddhism thinks that human 
civilization can continue only when solving the common problems of mankind. 
Therefore, Buddhism also began to deal with climatic and environmental issues actively 
through voluntary organizations. The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Won Buddhism 
organized by Won Buddhists who felt the seriousness of the four-river project in 
2010 is the main agent. The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Won Buddhism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a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THAAD carried in Soeong-ri, 
Seongju-gu for human security. It has continued to develop a movement for nuclear 
power phase-out in Yeonggwang-gun with Hanbit Nuclear Power Plant through 
post-nuclear pilgrimages. The key sacred places of Won Buddhism are also located 
in these both areas. Besides, it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religious environmental 
conferences, an alliance system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of 5 religious bodies. 
It led religious persons' emergency action of the climate crisis declaration by 6 great 
religious bodies incliding Confucianism. 

The dogmatic found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of Won Buddhism is 
beneficence of Heaven and Earth (天地恩) among fourfold beneficence (四恩) of 
heaven and earth, parents, compatriots, and laws. In 2000, Won Buddhism Heaven 
and Earth Requital Society was established as the environmental body which officially 
represented the religious body in Seoul. Phenomena of Law-body buddha and a 
great-circle (法身佛 一圓相), the subject of belief of Won Buddhism, is developed 
by fourfold beneficence. Ontology of this fourfold beneficence is based on dependent 
origination (緣起) thought of the Buddhist Law. Accordingly, ideology of 
environmental movements of Won Buddhism is to adapt yourself to the Way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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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aven and Earth, preserve the nature, and coexist with it. In order to expand 
horizon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s of Won Buddhism the expansion of 
awareness of co-existence and the global theory of justice and the rejection of 
consumer capitalism are required. It can be found that role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s of Won Buddhism are very important to make religious value of Won 
Buddhism communicate with global valve of universality. 

Key words :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Global warming,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Won Buddhism, Beneficence of 
Heaven and Earth, Law-body buddha, A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THAAD, A movement for nuclear power phas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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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기후위기시대 원불교의 역할

-� 생명･생태･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

이 태 옥

(원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Global Heating (지구가열) 시대, 그리고 개벽

영국 언론매체 가디언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를 

지구가열(global hearing)로 부른다. ‘변화’와 ‘온난화’라는 온건한 단어로는 모든 생

명이 멸종위기에 처한 전 지구적 위기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을 이야기 하지만 과연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독일 연구기관인 MCC는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2,817억 이산화톤으로 현재 

속도로면 6년 8개월 정도면 다 배출될 것으로 암울한 전망을 한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80%를 화석에너지를 태워 사용한다. 2017년 기준 이

산화탄소 배출량 세계7위, 석탄소비 세계4위, 석탄해외투자 3위, OECD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인 한국은 30년 내에 탄소중립이 가능할까? 

석탄발전소, 자동차 등록대수, 주유소, 산업단지, 소 사육두수는 상징적인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5,182만 명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기의 

40,7%는 석탄발전소에서 24.9%는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다. 자동차는 인구 2.13

명당 1대이고, 2020년 신규 등록차량만 191만대이다. 전국에 1,225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한다. 소는 364만 5,000

마리를 키운다.1)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1990년 대비 50%이상 탄소를 줄여내야 한

다.2) 앞으로 30년 안에 석탄발전소, 내연기관차량, 주유소 같은 화석연료기반 시설

 1) 이유진, 녹색평론 178호 ｢어떤 탄소중립사회를 만들 것인가｣
 2) 미국 바이든정부는 2005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50%감축, EU는 1990년 대비 배출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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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전히 사라지고,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

다. 소 사육 또한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는 지금껏 인간이 구축해 

온 화석에너지 기반의 경제, 사회체제를 완전히 뒤흔들어야 가능하다. 

가히 ‘개벽’적 상황이 요구된다. 

 

좋은 삶을 위한 논의들...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2050년 인구를 100억명으로 예측하면서도 세계인구 

모두가 ‘좋은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

는 것보다 60% 적은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

(needs)를 위해선 충분한 곳이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greeds)에 대해서는 극히 불

충분한 곳이다.”라고 했던 간디의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원익선교무 또

한 논문에서 ‘지구의 분배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 홍기빈3)은 기후위기 시대 전환의 구상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의 신화’라면서 GDP에 국한 시켜 온 성장의 개념을 가치적 개념으

로 확장하자는 ‘대안적 탈성장주의’를 주장한다. 홍기빈은 단적으로 ‘참선’이 좋은 

삶에 기여 하지만 탄소는 배출하지 않는다며 탈성장주의는 인간, 사회, 자연의 풍

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화폐적 소득의 총량 이외에도 그것으로 수량화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

질의 풍요와 수익창출로만 채워졌던 성장의 시대가 만들어 낸 결과가 기후위기라

면 팀잭슨의 ‘성장없는 풍요’나 일찍이 허머 데일리 같은 이들이 말한 ‘정상상태의 

경제학’ 등은 기후위기 시대, 좋은 삶에 대한 논쟁적 담론들을 제시한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보는 종교는 이문제에 대해 어떻

게 대응하고 있는가? 원익선 교무는 이에 대한 종교의 선제적 대응이 없음을 안타

까워 한다.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당위론을 펼칠 뿐 종교가 연합하여 세계적 차원의 아젠더 

제시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을 추동해 나가지 않음을 지적하는 원익선교무

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기후종교연합’에 불을 붙이는 작은 단초라도 되었으면 

한다. 

55%, 영국은 68% 감축으로 지난해 대비 감축량을 상향 조정했다. 
 3)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저서로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등 다수가 있다. 



152  종교문화학보 제18권 제1호

기후위기시대의 원불교

“원불교의 100개 햇빛교당은 영성적 관념에 갇혀 있는 종교가 어떻게 실천할지를 일깨

워 준다” Nigel Crawhall (前유엔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2015년 원불교 100주년을 맞아 원불교환경연대는 ‘원불교 100년, 100개 햇빛교

당으로 천지보은하자’는 카피를 내세워 원불교환경연대와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 3년 동안 크고 작은 100개 햇빛교당을 만들어 냈다. 100개 햇빛교당 사례는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 사이드이벤트에서 소개되었고 그 행사의 좌장을 맡은 

Nigel Crawhall박사는 위와 같은 말로 초대의 의미를 설명했다. 100개라는 숫자보

다, 협동조합이라는 방식보다 주목했던 것은 종교의 실천이었다. 

‘관념에 머무르지 않는 종교’는 성찰의 지점이 되었고 2030년까지 ‘원불교 

RE100’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원익선 교무는 필자가 속한 단체인 원불교환경연대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원

불교 교의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인 지구에 대한 보은은 원불교인들의 기본적인 도덕이자 윤리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종교적 신념인 동시에 신앙과 수행 행위인 것이다. 지구에 대

한 불공을 통해 천지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곧 현대불교로서의 원불교의 존재 

이유이다. 지구의 기능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리하여 인간의 삶이 지구와 공존

하며, 지속성 및 영원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기후･환경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발표자의 전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고민의 지점을 나누고자 한다. 

원불교 기후환경운동의 확장을 위한 제언에서 원익선교무는 첫째 공존과 공생

을 제안한다. 

공존과 공생, 공동체성의 확대는 기후위기를 푸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천지자연

에 의존해 살아가면서도 자본이 삶의 바탕이 되는 모순 속에서 중요 키워드들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원익선 교무는 나의 존재가 그의 존재이며, 그의 존재가 나의 존재로 서로 연결

되어 있음을 알리고 지구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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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인식의 전환과 확산에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천지보은의 강령을 쉽게 

알려주셨다. 너무 당연하고 쉬운 진리를 인식시키고 실천하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

해야 가르침이 현실로 다가온다. 

성직자 교육과정과 재교육장인 교무훈련 과정에 생태교학에 대한 내용이 필수

과목으로 이수되도록 해야 한다. 교도들의 정기훈련은 생태적 삶의 경험과 의지를 

높이는 과정이 되고 교당은 교도와 지역주민들의 천지보은 일상수행의 장이 되어

야 한다. 교당이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허브역할까지 하면 금상첨화다. 

두 번째는 소비자본주의의 배격과 생태영성의 확장을 제안한다. 

“원불교의 탄생은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원익선 교무의 

말처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개교표어는 원불교 출현의 의

미를 가장 잘 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원불교가 개표표어의 실현을 위한 상상력과 실천을 구현해 냈는지 

의문이다. 

생태교의를 위한 논의와 연구, 상상력이 원불교 구성원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

요한 때이다. 

기후･환경운동은 반자본운동이다. 따라서 억압과 저항이 강력히 일어나는 곳

이다. 

4대강반대, 강정미군기지저지투쟁, 밀양송전탑반대, 설악산케이블카반대, 탈석

탄과 탈핵운동, 신공항건설반대, 제주 비자림로 지키기 등 자본의 하위개념인 개

발과 성장의 대척점에 서 온 생태운동은 지금껏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이미 

100년 전부터 기후환경 위기를 걱정하고 주장 했지만 자본에 의해 번번이 밀려 나

왔고 파국을 앞둔 지금도 한국사회는 안일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원익선교무가 말한 것처럼 환경운동은 저항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린뉴딜은 답이 아니다. 

필자는 이말에 답이 있다고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한국은 제품을 수출할 때 이산화탄소 4,800만톤

을 전세계로 수출하는 탄소 순수출국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국제무역에서는 가격

과 제품의 질이 주요 경쟁력이었다면 탄소중립 시대의 무역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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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라는 엄청난 전환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원배분 방식이 완전히 바

뀌어야 하고 기업의 탄소배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원익선 교무는 한국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

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중심의 가치와 철학은 조금도 바

뀌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한국정부는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가덕도･새만금･울릉도 등 신규 공항건설도 추진한다. 그린뉴딜의 대표

격인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국회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국

회포럼까지 출범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안전망과 불평등을 최소화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해야 하지만 불평등의 요소는 더욱 많아졌다. 그린뉴

딜을 자본의 방식으로 접근하니 벌어지는 일들이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 결과가 기후위기임을 아직도 인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의 역할은 매우 엄중해졌다. 원불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106년 전의 개교표어를 더욱 절실히 실천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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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기후위기시대 원불교의 역할

-� 생명･생태･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

전 승 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우선 원불교 교인이 아닌 본인이 ‘기후위기 시대의 원불교의 역할’에 관한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깊은 어려움을 

느낀다. 전문가로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한 

지난 20 여 년 간의 경험만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주제발표의 서론 부분에서 발표자는 인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종교가 지구기후 위기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빈약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0 여 년 간의 빠른 산업혁명 시기에 종교의 역할이 부정적이었음은 비단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국가나 기업과 같은 제도 및 조직들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였으며,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의 명백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종교는 관망만 하고, 오히려 자신들만이 살아남기를 기도했을 뿐이라

고 지적하면서 주제발표를 시작하였다. 

발표자는 원불교의 개교와 존재이유는 “물질의 노예상태에 있는 인류를 어리석

음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며, 인간 각자의 불성(佛性)을 개현시켜 곳곳

이 부처의 세상임을 자각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실질적인 불공을 추구하자는 것

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인류가 함께 지은 보다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사회적 번뇌

를 먼저 제거하기 위해 원불교가 탄생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원불교의 

교리와 출발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지구생명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한다는 것

이다. 원불교는 교리와 철학에 이미 지구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에 깊은 관심과 적

극적인 참여를 해야 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불교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

과 대응을 해왔는가? 기후･환경문제는 20세기 초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21

세기에 와서야 그 현실성과 긴박함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으며, 원불교는 2010년 

4대강 문제에 심각함을 느껴 ‘원불교환경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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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대 활동의 주력사업은 바로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기

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원불교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활동 범주를 제시하고 활동하고 있다. 1) 

‘초록일상’으로 SNS 소통(네이버밴드, 페북, 인스타그램), 초록나눔(소식지), 홈페이

지 운영, 2) ‘원불교는 초록이다’에서 천지보은법회, 초록교당/초록단 지원, 나이만

큼 나무를 심자, 지구살림 기후행동을, 3) ‘원불교 탈핵운동’으로 한빛핵발전소 폐

쇄운동, 생명평화탈핵순례, 한･후쿠시마 청소년교류, 천지보은 탈핵순례를, 4) ‘회

원들과 함께’로써 원초록포럼, ‘왁짜지껄 생태교리 마당’. 숲･숨･쉼 명상, 선요가･
회화･명상 등, 청년들의 밥수다이다. 기후･환경운동의 결사체로서 ‘원불교환경연

대’는 현재는 지구환경, 특히 기후문제에 집중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싸드

와 영광원전에 대한 반대와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원불교환경

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후 문제를 대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대안을 실

천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원불교 모든 교화활동 영역에서 햇빛, 

바람 등의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교단조직과는 달

리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내에 자발적 NGO를 규합하여 다양한 연대활동을 하

고 있다. 특히 종교환경연대는 기후행동의 전국 방방곡곡 캠페인으로 2020년에 국

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이끌어 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원불교환경운동 조직의 출발은 ‘천지보은회’로서 2000년 ‘원불교 천지보은회’가 

창립(대표 이선종 교무)되었으며 지리산 생명살리기 활동, 새만금살리기 삼보일배

와 부안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 영광 반핵운동 등을 이끌어 국민들에게 원불교가 

한국의 4대 종교 중의 하나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불교의 교리는 그 중심인 ‘천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것, 

그리하여 인간과 천지가 생태적인 순환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다. 인간 삶의 환

경에서는 지구가 바로 천지이므로 지구환경의 파괴, 기후변동에 의한 생태계 무질

서화는 인간이 지구, 즉 천지에 대한 배은 행위이며, 천지인 지구에 대한 보은은 

원불교인들의 기본적인 도덕이자 윤리적 의무라는 것이다. 지구의 기능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리하여 인간의 삶이 지구와 공존하며, 지속성 및 영원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기후･환경운동은 교리 그 자체이며 지향하는 목표라는 것이다. 

2016년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종교가 선언만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대

중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역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기후위기시대 원불교 

기후･환경문제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공존과 공생의 의식을 

더욱 확대시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지구 생태 전체가 공동체라는 인식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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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하며, 2) 소비자본주의의 배격과 생태영성의 확장을 통해 무엇보다도 성장

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대안문명을 고민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된 경제

학을 폐기하고, 지금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히 전 지구를 윤택하게 하고 있는 상황

에서 ‘지구의 분배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의 생리인 과잉생산은 지금 이 순간 

멈춰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결언에서 발표자는 각 종교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동참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는 지구내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철학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원불교 또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절대은의 사상이 세

계의 보편 가치와 소통되고, 함께 하는 기반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

으므로 원불교환경운동의 전망이 밝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 자

연생태문제와 기후위기문제에 가까운 곳에서 참여하고 있는 토론자의 입자에서는 

원불교의 환경운동이 기대한 것에 매우 미흡함을 느끼고 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중심으로 자연과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의 오류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교황 바오로 2세는 1987, 1990, 1995년 3차에 걸친 

회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생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

며, 2020년 프란체스코 교황은 생태적 회심을 통해 지구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2003년 한국의 4대 종교의 대표자(문규현 신부, 수

경 스님,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와 기능이 우수한 새

만금 하구의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에 참여한 바 있다. 이후 개신교 대표자

인 목사님만 종교적 핍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비교리적이며 비윤리적인 행

동은 4대강 문제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본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모든 종교인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참여와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